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맛있는 닭요리 전문점
_Restaurant

Delicious Chicken
단순, 무뚝뚝, 과격한

‘양재닭집’으로 오세요
양재역 파출소 옆 한 닭집에 도착했다. 지하 1층. 오래된 듯한 건물의 계단을 내

려가 문을 여니 한켠엔 방앗간, 뒤편엔 불꺼진 시장통. 그런데 그중 유일하게

업을 하고 있는 곳은 다름아닌 닭집. 그렇게 닭집이 전세라도 낸 양 시장통 한쪽

을 쓰고 있다.

필자는 이런 콘크리트로 지어진 지하장터도 오랜만인데다 실내인지 실외인지 모

를 이 곳에 식탁이 놓여지고, 나몰라라 맛있게 닭을 먹고 있는 사람들의 광경에

더 놀랐다.
조 해 인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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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한 메뉴구성. 통닭뿐!

‘어라?! 후라이드 밖에 없네.’

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당히 자리를 잡았다.

그런데 10여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주문을 받

으러 오지 않는다. 주인양반으로 생각되는

사람은 그저 닭을 꺼내 물에 씻고 식칼을 꺼

내 나무도마에 올려 툭툭 썬다. 우리 것이 주

문이 된 건지,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게 마냥

기다리고 있었다. 닭을 저렇게 조리하는 광

경을 너무 오랜만에 본지라 그것을 구경하며

함께 간 지인들과 80년 를 이야기하고 있었

다. 

80년 어린 시절,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

켄터키후라이드치킨이 찍힌 노란 종이가방

(지금은 서류봉투용 재질)을 들고오시던 아

버지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. 동행한 일행 중

한 명은 유사한 기억이 있지만 다른 한 명은

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해 우리 이야기를

아주 옛날이야기인 냥 그렇게 듣고 있다. 아

직도 이런 곳이 있다. 그 맛이 무척 그리운

때다.

무뚝뚝한 주인에게“닭 한 마리 주세요�”

그런데 왜 주문을 안 받는 것인가. 주인장

은 무뚝뚝하며 손님이 와도 관심이 없다. 어

찌된 일이지? 사진을 찍는 척 하고 주인장에

게 말을 건네며 닭 튀겨지는 모습을 좀 찍겠

다고 말한다. 그리고 소심하게 한마디 더 한

다. “저희 닭 한 마리 주문합니다.”

사진을 찍고 자리에 와서 일행에게 말했다.

닭을 안 줘서 사진찍으면서 말을 했으니, 기

다려 보자고. 그때 이 닭집을 소개해준 이에

게 전화가 왔다.

“집에가다가생각났는데, 양재닭집은주문,

서빙모두다셀프예요. 말안하면안줍니다.”

이런 황당한 곳이 있나. 서비스 좋기로 소

문난 서울에 이런 곳이 있다. 

�

�

� 메뉴는오로지‘맛있는치킨’하나밖에없다.
� 재래식튀김솥에서튀겨지고있는닭고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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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격한 칼놀림이 빚어낸 즉석

후라이드 치킨

이곳 이름은 양재닭집. 상호부

터가 무척 튄다. 시간이 지나 모

두 간판을 바꾸는 동안 그 로

지켜왔나보다. 위치는 지하철 3

호선 양재역에서 내려 매봉역

방향으로 가다가 육교 밑에서

골목으로 우회전하면 파출소 옆

에 있다.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

가 1만원이지만 주문에서 서빙

까지 손님이 직접 해야 한다. 그

러나 요리는 주인이 해준다.

전화만 하면 맛있게 튀겨 예쁘

게 포장해 달려오는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,

투박하고 푸짐하며, 주문즉시 통닭 한 마리를

냉장고에서 꺼내 식칼로 잘라 그 로 버무려

튀긴 후라이드 치킨. 그 광경을 보는 것도 어

쩌면 한 볼거리가 됐다.

주문이 늦어서인지 우리 것은 유난히 늦게

나왔다. 문 앞에 앉은 터라 다른 손님들이 드

나드는 것을 유심히 봤는데, 문을 열고 들어오

면서“아저씨! 닭 한 마리요�”이런 식으로 주

문을 하며 자리를 잡고 무절임, 음료수, 술, 포

크, 양념까지 손수 날라 먹고 있었다.

바삭한 식감, 푸짐한 양

이런 저런 담소끝에 나온 통닭 튀김 한 마리

는 어디에서 먹었던 후라이드 치킨보다 바삭

하고 고소하다. 이 과자같이 바삭하고 고소한

식감을 왜 프랜차이즈점에서는 낼 수 없는지

모르겠다. 무슨 기름으로 튀겼고, 어떻게 해서

맛있다는 광고는 즐비하지만, 왜 이 맛이 나지

않는 걸까. 

카레가루가 조금 들어갔는지 느끼함도 없고,

무엇보다 그 양이 푸짐하다. 회사 동료와 셋이

서 야근때 종종 먹었던 프랜차이즈 치킨은 한

마리로는 허전했는데, 양재닭집 닭튀김은 한

마리로 배가 부를 때까지 먹어도 1조각이 남았

다. 그래서인지 스타일은 80년 이나 배고프

고 지갑 얇은 젊은이들이 북적인다. 

정말 배고픈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이

곳. 양재닭집이다.

2008. 2�87

�메뉴 : 후라이드 치킨 10,000원

�전화 : (02)572-1741

�위치 : 지하철 3호선 양재역 5번 출구에서 매봉역
방향으로 직진. 육교 밑에서 양재종합시장
방향으로 우회전 후 파출소 옆

�

� 바삭하고고소한식감을자랑하는후라이드치킨. 양또한푸짐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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